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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의 홍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권단체 활동가 분들께 급히 연대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어제 BMS와 로슈 앞에서 환자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
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월 14일 슈퍼 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글리벡은 노바티스사에서 판매
하는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2002년 글리벡 투쟁 당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프라이셀은 그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신약으로 BMS(브리스틀 마이어스 스큅)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이셀 가격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BMS사가 1정에 69,135원이라는 가격을 요
구했고, 건강보험공단이 인하 요구를 했지만 BMS사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프라이셀은 하루에 두번씩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약값이 14만원, 연간 5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듭
니다. 요즘 금 한 돈 값이 10만원인데, 스프라이셀 하루 약값은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1년 약값 5천만원이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택 전세값이 다 날아가는 금액이지요. '살인적'이란 말은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비조정위원회에서는 약가 인하를 거부한 BMS의 스프라이
셀에 대한 직권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권으로 약의 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
다.
 
하지만, 직권등재가 결정이 되어도 BMS가 스프라이셀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004년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생산하는 로슈가 바로 그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푸제온은 당시 1병당(푸제온은 주사제입니다) 4만원을 넘는 가격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국내에서 푸제온
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한 PL분은 얼마 전 외국의 원
조단체를 통해 푸제온을 구하기 까지 4년동안 기회감염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엄연히 한국
로슈가 있는데, 푸제온을 외국의 원조단체를 통해 구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
복지부는 이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약제로 등재된 푸제온을 필수약제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 협상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백혈병 환자 분들과 PL(People living with HIV/AIDS) 분들이 3시
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연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쌀쌀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연좌농성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번 협상이 향후에 계속된 수많은 신
약들의 약가 협상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혈병, 에이즈 치료제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신약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 제약회사 마음대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병이 걸린 것이 마치 죄인양, 금값보다 더 비싼
살인적인 가격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은 단지 환자들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지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가지고 돈
놀음을 하고, 낚시질을 해대는 제약회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상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활동가 여
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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